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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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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Parental Differential Treatment and Social Support on the Self-esteem and 

Internalized Problems among Adolescents with Siblings with Special Needs*

이선영(Seon Yeong Lee)1)

임지영(Ji Young Lim)2)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s of parental differential treatment and social support 

perceived by adolescents with siblings with special needs on their self-esteem and internalized problems. 

The subjects comprised one hundred 12- to 18-year-old adolescents with siblings with special need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dolescents' 

self-esteem by participation in support programs for siblings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Second,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of parental differential treatment on adolescents' self-esteem. Third, there was 

a significant effect of social support (family, friends, and teachers) on adolescents' self-esteem. Fourth, 

there was no effects of paternal differential parenting on adolescents' internalized problems.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effect of differential maternal affection on adolescents' internalized problems. 

Fifth, there was a significant effect of social support, especially in terms of support provided by friends, 

on adolescents' internalized problems. In conclusion, social support and differential maternal affection 

both have an important role in adolescents' self-esteem and internalized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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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형제는 서로에게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학

습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상호간의 특별한 

지원체계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인생 전반에 걸쳐 서로에

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Powell & Gallagher, 

1993). 그러나 형제 중에 장애아가 있을 경우 이

러한 형제관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따른 영향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

가 보고되고 있다(Gallagher, Beckman, & Cross, 

1983). 장애형제를 둠으로 해서 생기는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장애형제를 가진 청소년의 경우 자

립심과 독립성이 높고, 또래들에 비해 성숙하며 

책임감이 높아 사회에 더 잘 적응하고, 포용력과 

이해력이 높으며, 친사회적 행동과 자신감도 높

다(Faux, 1991; Houtzager, Grootenhuis, Caron, & 

Last, 2004).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고들

도 많은데, 장애형제로 인해 일반형제만 있는 청

소년들 보다 부모로부터 과도한 기대를 받아 소

외감과 부담감을 느끼거나, 외로움, 분노, 책임감

에 대한 중압감 등을 느껴서 심리적 적응에 더 많

은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Kang 

& Shin, 2001; Lee, 2010; Powell & Gallagher, 1993). 

게다가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은 자아정체

감이 확립되는 중요한 시기에 직면했음에도 불

구하고 특수한 가족의 요구와 기대 때문에 정체

성 및 역할의 혼란을 겪게 되어 높은 수준의 스

트레스와 낮아진 자아존중감 등 여러 가지 심리

사회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Gold, 1993; Lee, 

2012; McHale & Gamble, 1989; Seligman & 

Daring, 2007; Williams et al., 2002). 물론 장애

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또래보다 높

다고 보고되거나(Jung, 1992), 장애형제는 청소년

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Hall, 

1988; Lee, 2007)고 보고한 선행연구들도 있다. 

이렇듯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해서는 비일관적인 결과가 보고되고 있지만,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성인기의 적응 및 능

력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Trzesniewski 

et al., 2006)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자아존

중감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장애아를 형제로 둔 청소년의 경우, 비

행과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보다는 우울과 

불안 같은 내재화 문제에도 노출되기 쉽다

(McHale & Gamble, 1989). 내재화 문제는 자신

의 행동을 지나치게 억제하거나 적절히 표현하

지 못함으로써 야기되는 정서적 문제와 관련된 

증상으로서 위축행동, 우울, 불안 등 지나친 자

기통제로 겪게 되는 문제를 말한다(Achenbach, 

1991). 장애아를 형제로 둔 청소년이 내재화 문

제에 노출되기 쉬운 이유는 이들이 부모가 이미 

장애형제로 인한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자신의 감정을 숨기

고 문제를 내면화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Houtzager, Grootenhuis, Hoekstra-Weebers, & Last, 

2005; Vermaes, Susante, & Bakel, 2012; Wood, 

Sherman, Hamowka, Blackman, & Wirrell, 2008). 

실제 장애형제를 둔 청소년은 장애형제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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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서 외로움, 소외감, 두려움, 질투, 슬픔 

등과 같은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것이 건강하게 해결되지 못할 경우 심각한 내면

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Baek, 2009).

이처럼 장애형제를 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들은 부모의 관심과 양육에 의해 영향을 받

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장애가 없는 

자녀의 요구보다 장애자녀의 요구에 더 집착하

는 경향이 있어(Joo, 1993) 차별적인 양육행동

을 보이는 경향이 높다. 차별적 양육행동이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 모두에게 동일하

게 대하지 않고 차이를 두어 다르게 반응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Sang, 1998). 많은 선

행연구들이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자녀의 

낮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지만

(Feinberg et al., 2000; Lee, 2003; Lee, 2004; 

Sang, 1998), 장애형제를 가진 청소년의 자아존

중감과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 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장애형제를 가진 청소년은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을 지각할 가능성이 높

고, 일반 청소년 및 형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

을 통해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

에 영향을 줄 것이라 유추해볼 수 있으므로 장

애형제를 가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라 가정해볼 수 있다.

이러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은 자아존중

감 뿐 아니라 내재화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McHale, Slaon과 Simeonsson(1986)은 장

애형제가 있는 6세∼15세 사이의 정상형제들이 

갖고 있는 장애관련 부정적인 정서 중 가장 큰 

것은 부모가 자신들보다 장애형제를 더 좋아할 

것이라는 걱정이라고 밝혔는데, 이것은 장애형

제가 있을 경우 부모의 애정상실에 대한 두려움

이 있고, 더 나아가 이러한 두려움이 그들의 내

재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시사

점을 제공하였다. 실제 선행연구들은 장애형제

가 있는 청소년이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을 부

정적으로 지각할 경우 분노, 불안, 심리적 부적

응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McHale & Gamble, 

1989; Wolf, Fisman, Ellison, & Freeman, 1998). 

부모의 양육행동과 더불어 청소년의 자아존

중감과 내재화 문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또 

다른 변인으로 많은 연구들이 사회적 지지를 꼽

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인간이 사랑과 존중을 

받으며 나아가 한 사회의 구성원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를 말한다(Cobb, 

1976). Harter(1983)와 Sandler, Miller, Short와 

Wolchik(1989)은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를 막

아주어 자아존중감을 유지하도록 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게다가 사회적 지지는 일반가정

보다 장애아동 가정에서 더 의미 있는 요인으로 

밝혀져 왔다(Carnes & Quinn, 2005). 즉, 장애형

제를 가진 청소년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 

경우,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Alper, Schloss, & 

Schloss, 1994; Lim, 2002),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Kim, 2009) 자아존중감과도 밀

접히 관련이 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

년의 내재화 문제 행동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Park, 2007).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부모의 지지와 

또래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 경우 위축행동과 우

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이 낮음을 보

였다. 일반형제 관계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위

축행동과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가 낮다고 밝

혀(Eoh, 2005; Yoon & Kang, 2011), 사회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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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동안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들의 자아존

중감 및 내재화 문제와 같은 심리적 적응에 관

한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의 일반적 양육태도와 

관련한 연구(Bang 2007; Lee, 2009), 형제관계

와 관련된 연구(Choi, 2011; Shin, 2002), 스트레

스와 같이 심리적 적응요인 자체에 대한 연구

(Lee, 2010; Yoon, 2010)가 대부분이다. 또한 지

금까지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연구에서

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만이 주로 다루어져왔기 

때문에(Baek, 2005; Bang 2007; Lee, 2009) 아

버지의 양육태도나 양육참여에 대한 연구가 부

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장애아가 있는 부모의 

일반적인 양육태도나 행동 보다는 장애아가 있

음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좀 더 특징적인 행

동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장애자녀와 장애가 없는 자

녀를 함께 양육함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도

움을 주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나 사회의 관심의 부족으

로 장애아의 형제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방치

되어 있는 편이고,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복지정

책들이 장애아동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

정이라는 점(Park & Jeon, 2009), 그리고 2012

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역시 장애형제를 둔 아동･청소년을 서비스 대

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연구는 현실적인 정책 제언을 위해서도 충분

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에 따른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이나 내재화 문제의 차이에 대해 연구를 

하기는 하였으나 관련 연구결과가 부족하고(Seo 

& Park, 2009), 연구 결과조차 일관성이 부족한 

실정이다(Han, 2011; Lee & Park, 2010; Lim, 

2002; Seo & Park, 2009; Vermaes, 2012). 따라

서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장애관련 변수에 따른 

장애형제를 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

한 기초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성별, 

연령, 지각된 가정소득수준)와 장애관련 변수

(장애형제관련 형제순위, 형제의 장애유형, 형제

의 장애등급, 장애형제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유

무)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내재화 문제

의 차이에 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장애형제를 가진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

년의 자아존중감과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장애형제를 가진 

청소년의 발달상황을 이해하며, 이들의 심리사

회적 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제도적, 교육

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구체적인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장애관련 

변수에 따라 장애형제가 있는 청

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내재화 문

제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

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

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2-1.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

한 아버지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에 영

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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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

한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에 영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

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

회적 지지 및 내재화 문제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3-1.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

한 아버지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는 내재화 문제에 영

향을 미치는가?

3-2.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

한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는 내재화 문제에 영

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 이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부터 장애진단 및 등

급을 받은 후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장애유

형(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등) 및 등급(1급∼6급)에 해

당하여 복지카드를 발급 받은 장애형제가 있는 

비장애청소년을 의미한다. 

연구대상은 D시 및 U시, K시에 소재한 특수

학교 및 일반학교 내에 있는 특수학급, 복지관, 

병원, 치료실 등을 이용하는 장애형제를 가진 

초등학교 5학년(12세)부터 고등학교 2학년(18

세)인 청소년이었다. 대상을 초등학교 5학년인 

12세에서 고등학교 2학년인 18세로 정한 것은 

이 시기가 자기보고식 질문을 이해하고 객관적

으로 응답할 수 있는 시기이면서 12세는 전형적

인 청소년기의 시작인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

이기 때문이다(National Youth Policy Institude, 

2004). 학업적 스트레스가 많은 고등학교 3학년

인 청소년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연구도구

1)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 척도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차

별적 양육행동은 Sang(1998)이 제작한 부모의 차

별적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Sang(1998)의 

척도는 Han(1989)이 Rohner(1986)의 Parental 

Acceptance - Rejection Questionnaire를 기초로 제

작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 척도와 Daniels와 

Plomin(1985)이 제작한 SIDE(Sibling Inventory of 

Difference Experience) 중 Differential Parental 

Treatment Scale을 합쳐서 수정 보완한 것이다. 

본 척도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별적인 양육행

동을 각각 측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애정요인(9

문항)과 통제요인(4문항)으로 구성된 총 13문항

의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애정요인의 경우 점수

가 높을수록 부모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고 통제요인의 경우 나를 더 많이 통제하는 

것으로 지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척

도의 전체 Cronbach α는 .77(부), .77(모) 이었으

며, 하위요인인 애정적 차별은 α = .77(부), α = 

.76(모), 그리고 통제적 차별은 α = .83(부), α = 

.84(모)로 나타났다. 

2)사회적 지지 척도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

지는 Dubow와 Ullman(1989)의 사회적 지지 평

가도구(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SSA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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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 100)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Boy 48(48%)

Girl 52(52%)

Age

12 12(12%)

13 17(17%)

14 9( 9%)

15 16(16%)

16 17(17%)

17 14(14%)

18 15(15%)

Perceived family income

Top 22(22%)

Middle 53(53%)

Bottom 25(22%)

Position in relation to 

sibling having special needs

Older sibling 66(66%)

Younger sibling 34(34%)

Siblings's types of disability

Physical

Brain lesions 37(37%)

Physical disability 7( 7%)

Language disorder 2( 2%)

Mental

Intellectual disability 38(38%)

Developmental disability 10(10%)

Mental disorder 6( 6%)

Siblings's disability rating

First grade 47(47%)

Second grade 24(24%)

Third grade 18(18%)

Fourth grade and over 11(11%)

Participation in support programs for siblings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Yes 31(31%)

No 69(69%)

Han(1996)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로서 친구지지, 

가족지지, 그리고 교사지지의 세 가지 하위요인

이 각각 8문항 씩 총 24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

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사회적 지

지의 Cronbach α는 .95이었으며, 하위요인인 가

족지지는 .91, 친구지지는 .92, 교사지지는 .90

으로 나타났다.

3)자아존중감 척도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Kim 

(1998)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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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감 척도는 Kim과 Kim(1996)이 Harter(1985)

의 척도를 근거로 하여 개발한 것을 Kim(1998)

이 수정, 보완한 것이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

은 신체외모 자아(7문항), 신체능력 자아(6문

항), 친구관련 자아(9문항), 학업적 및 전반적 

자아(10문항), 성격적 자아(6문항), 가정적 자

아(6문항), 교사관련 자아(5문항)로 총 48문항

이며,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Cronbach α는 .93으로 

나타났다.

4)내재화 문제 척도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는 

Achenbach(1991)가 개발한 척도를 Oh 등(2001)

이 표준화한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K-YSR)를 사용하였다. K-YSR은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만 12세에서 만 17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측정하며, 위축행동, 신체증상, 우울, 

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 집중

문제, 비행, 공격성, 자해/정체감의 9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 3점 리커트 척도이다. 본 연

구에서는 K-YSR 중 내재화 문제영역에 해당되

는 위축행동(7문항), 신체증상(9문항), 우울/불

안(16문항)인 32문항을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

을수록 내재화 문제가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 전체 내재화 문제 Cronbach α는 .90으로 

나타났다. 

3.연구절차

예비 조사는 본 조사에 앞서 질문지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도, 질문지 작성상의 문제점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2년 8월 D시와 K시

에 거주하는 장애형제가 있는 12세∼18세 청소

년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12년 9월과 10월 D시 및 U시, K시 소재의 특

수학급, 특수학교, 치료실,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형제를 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행

하였다. 먼저 본 연구자가 장애아동 담당 실무

자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 설명

을 숙지한 실무자들이 장애아동 어머니들에게 

연구 참여 안내문과 질문지를 전달하였다. 그리

고 안내문을 읽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장

애아동 어머니들만 질문지를 가정으로 가지고 

가서 장애가 없는 청소년 자녀가 질문지를 작성

하도록 하였다.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 자녀가 

직접 작성한 질문지는 어머니가 실무자들에게 

전달하여 본 연구자가 간접 회수하거나 직접 회

수하였다. 질문지는 총 186부를 배부하여 112

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대상이 적합하지 않

거나 응답이 부실한 질문지를 제외하고, 100부

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PASW Statistics 18(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

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척도의 신뢰도를 알

아보기 위해 Cronbach α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분석에서 사용한 변인들에 대해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장애관

련 변수에 따라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

한 부모의 자아존중감 및 내재화 문제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 및 일

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형

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

행동,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내재화 문제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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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 = 100)

Variables
Possible 

score range

Measured 

score range 
M SD

Parenatal 

differential 

treatment

Father

Affection 9∼45 15∼41 26.82 4.25

Control 4∼20 8∼20 14.13 3.12

Total 13∼65 28∼61 40.95 5.73

Mother

Affection 9∼45 15∼45 28.22 4.36

Control 4∼20 8∼20 14.18 2.97

Total 13∼65 31∼65 42.40 5.71

Social support

Family 8∼40 16∼40 30.51 5.29

Friends 8∼40 16∼40 31.51 5.03

Teacher 8∼40 12∼40 28.12 5.61

Total 24∼120 47∼117 90.14 13.57

Self-esteem 48∼240 114∼228 172.91 24.66

Internalized problems 0∼64 0∼45 11.77 10.40

Ⅲ. 결과분석

1.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내재화 문

제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기술

통계분석은 다음 Table 2와 같다. Table 2에서 

알 수 있듯이, 먼저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의 

차별적 양육행동 전체점수의 평균은 40.95점이

었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13∼65점이었으므로 

이는 중간수준임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차별

적 양육행동의 하위변인별 평균점수를 살펴보

면, 애정적 차별은 26.82점, 통제적 차별은 14.31

점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를 고려해 보았을 때 

중간수준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이 지각한 어

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점수의 평균은 42.40점

이었으며, 가능한 점수 범위를 고려해 보았을 

때 중간 수준보다 조금 높음을 알 수 있다. 어

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의 하위변인별 평균점

수를 살펴보면, 애정적 차별은 28.22점, 통제적 

차별은 14.18로 중간수준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평균점수는 90.14점으로 가능

한 점수 범위가 24∼120점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장애형제가 있는 청

소년들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중간 수준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별

로 평균 점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지지

는 30.51점, 친구지지는 31.51점, 교사지지는 

28.12점으로 가능한 점수범위가 모두 16∼40점

인 것을 고려해보았을 때, 세 가지 하위요인의 

평균 점수는 모두 중간수준 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 중 하나인 자아존중감 

점수의 평균은 172.91점으로 가능한 점수범위

인 48∼240점을 고려해볼 때, 이는 중간수준 이

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종속변인인 내재

화 문제의 전체 평균점수는 11.77점이었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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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adolescents’s self-esteem by participation in support programs for 

siblings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N = 100)

Variables (N) M SD t

Participation in support programs for siblings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Yes(31) 181.61 24.10
2.72**

No(69) 168.55 23.82

**p < .01.

재화 문제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0∼64점인데, 

이를 고려해 보았을 때, 본 연구 대상자인 청소

년의 내재화 문제는 중간 수준보다 훨씬 낮음을 

알 수 있다.

2.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장애관련 변수에 따른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내

재화 문제의 차이

1)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장애관련 변수에 따른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차이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

육행동과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에 앞서 사회인구학적 변수 및 

장애관련 변수에 따라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

의 자아존중감 및 내재화 문제의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 및 일원변량분석을 실

시하였다. 

장애 유형의 경우에는 적은 연구대상수로 인

해 장애유형별로 충분한 수의 연구대상이 포함

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2조에 따라 신체적 장

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어 범주화 한 후, 본 

분석에서 장애 유형 변수로 포함시켰다. 이때 

신체적 장애에는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언어장

애가 포함되며, 정신적 장애에는 발달장애(자폐

성 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가 포함된다. 

분석 결과,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경험 유무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72, 

p < .01). 즉,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프로그

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M = 181.61, 

SD = 24.10)의 자아존중감이 참여 경험이 없는 

청소년(M = 168.55, SD = 23.82)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그 이외의 다른 사회인구학

적 변수인 성별(t = .66, ns), 연령(F = .87, ns), 

가정의 소득수준에 대한 지각(F = 2.74, ns)에 

따라서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관련 변수인 장애형제 

관련 출생순위(t = -.66, ns), 형제의 장애유형(t 

= 1.47, ns), 형제의 장애등급(F = .37, ns)에 따

라서도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2)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장애관련 변수에 따른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의 

차이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

육행동과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에 앞서 사회인구학적 변수 및 

장애관련 변수에 따라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

의 자아존중감 및 내재화 문제의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해 각기 독립표본 t 검증 및 일원변량분석

을 실시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수인 성별(t = -1.57, ns), 연

령(F = 1.63, ns), 가정의 소득수준에 대한 지각

(F = .32, ns)에 따른 내재화 문제의 차이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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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between parental differential treatment,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internalized problems

1 2 3 4 5 6 7 8 9

1. Paternal differential treatment - affection 1

2. Paternal differential treatment - control .190 1

3. Maternal differential treatment - affection .355** .151 1

4. Maternal differential treatment - control .149 .766** .185 1

5. Social support - family -.217* -.170 -.437** -.202* 1

6. Social support - friends -.156 .005 -.236* -.082 .527** 1

7. Social support - teacher -.066 .123 -.227* .006 .564** .667** 1

8. Self-esteem -.229* .101 -.304** -.001 .710** .719** .750** 1

9. internalized problems .132 .054 .397** .068 -.418** -.422** -.343** -.516** 1

*p < .05. **p < .01. ***p < .001.

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관련 

변수인 장애형제 관련 출생순위(t = 1.53, ns), 

형제의 장애유형(t = -1.35, ns), 형제의 장애등

급(F = .22, ns),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을 위

한 프로그램 참여여부(t = -1.31, ns)에 따라서도 

내재화 문제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3.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

감에 미치는 영향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

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

하여 알아보기에 앞서, 연구변수들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먼저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그리고 다중공선성 확인을 위해 점검한 

분산 팽창계수(VIF)도 모두 2.3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의 모형1에서는 장애형

제가 있는 청소년의 성별, 연령, 장애형제관련 

출생순위, 형제의 장애유형, 형제의 장애등급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고, 이때 성별, 장애형제 

관련 출생순위, 장애유형은 더미변수(남 = 0, 여 

= 1 / 손아래 = 0, 손위 = 1 / 신체기능의 장애 

= 0, 정신적 장애 = 1)로 만들어 투입하였다. 모

형2에서는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를 투입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차별적 양육

행동은 아버지와 어머니 양육행동의 영향 각각

을 알아보기 위해 따로 투입하여 살펴보았으며, 

하위요인인 애정적 차별과 통제적 차별로 나누

어 살펴보았다. 사회적 지지 또한 가족지지, 친

구지지, 그리고 교사지지로 나누어 하위요인별

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

지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

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앞서 설

명한 방식대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제변수를 투입한 모형 1에서는 자아존

중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수가 없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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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effects of paternal differential treatment and social support on the self-esteem 

among adolescents with siblings with special needs

Independent variables

Self-esteem

Model 1 Model 2

B SE β B SE β

Control 

variables

Gender -3.48 5.09 -.07 -6.61 2.620 -.13**

Age -.74 1.37 -.060 -.74 .69 -.06

Sibling position -3.59 5.73 -.07 .18 2.94 .00

Types of disability -7.85 5.14 -.16 -1.69 2.56 -.03

Disability rating .57 1.95 .03 .31 .96 .02

Independent 

variables

Paternal differential 

treatment

Affection .55 .31 .10

Control -.77 .46 -.10

Social support

Family 1.69 .31 .36***

Friends 1.68 .35 .34***

Teacher 1.33 .33 .30***

R2 .038 .787

adjR2 -.015 .762

R2 change .038 .749

F .718 32.07***

**p < .01. ***p < .001.

면에, 아버지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 

하위요소들을 포함한 모형 2에서는 통제변수 

중 성별(β = -.13, p < .01)이 청소년의 자아존

중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즉, 장애형제가 

있는 경우 남자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여자청

소년보다 높았다.

또한 독립변수 중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가족지지(β = .36, p < .001), 친구지지(β = .34, 

p < .001), 그리고 교사지지(β = .30, p < .001)는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차별적 양육행동인 애정적 

차별과 통제적 차별은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

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즉, 장애형제가 있는 청

소년의 경우, 청소년들이 가족의 지지나 친구들

로부터의 지지, 그리고 교사의 지지를 높게 지

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2(F = 32.07, p < .001)는 통

제변수만 포함한 모형1(F = .72, ns)에 비해 

74.9%의 설명력 증가를 보였다.  

또한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

니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

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앞서 설

명한 방식대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제변수만 투입한 모형 1에서

는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수가 

없었다. 반면에,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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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effects of maternal differential treatment and social support on the self-esteem 

among adolescents with siblings with special needs

Independent variables

Self-esteem

Model 1 Model 2

B SE β B SE β

Control 

variables

Gender -3.48 5.09 -.07 -8.47 2.65 -.17**

Age -.74 1.37 -.06 -.89 .69 -.07

Sibling position -3.59 5.73 -.07 .21 2.98 .00

Types of disability -7.85 5.14 -.16 -1.35 2.63 -.03

Disability rating .57 1.95 .03 .64 .98 .03

Independent 

variables

Maternal differential 

treatment

Affection -.33 .35 -.06

Control -.44 .46 -.05

Social support

Family 1.83 .33 .39***

Friends 1.82 .36 .37***

Teacher 1.32 .33 .30***

R2 .038 .779

adjR2 -.015 .754

R2 change .038 .742

F .718 30.73***

**p < .01. ***p < .001.

사회적 지지 하위요소들을 포함한 모형 2에서

는 통제변수 중 성별(β = -.17, p < .01)이 청소

년의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또

한 독립변수 중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가족

지지(β = .39, p < .001), 친구지지(β = .37, p < 

.001), 그리고 교사지지(β = .30, p < .001)는 자

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

타났고, 어머니의 차별적양육행동인 애정적 차

별과 통제적 차별은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즉,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

행동이 들어간 회귀모형에서도 장애형제가 있

는 경우,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 보다 자아존

중감이 높고, 가족지지나 친구들의 지지 혹은 

교사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2(F = 30.73, p < .001)는 통

제변수만 포함한 모형1(F = .72, ns)에 비해 

74.2%의 설명력 증가를 보였다.

4.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가 내재화 

문제 미치는 영향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가 내재화 문제

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앞서 설명

한 자아존중감과 동일한 모형으로 위계적 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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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effects of paternal differential treatment and social support on the internalized 

problems among adolescents with siblings with special needs

Independent variables

Internalized problems

Model 1 Model 2

B SE β B SE β

Control 

variables

Gender 3.26 2.10 .16 4.99 1.96 .24*

Age .49 .56 .09 .73 .52 .14

Sibling position 3.05 2.36 .14 .80 2.20 .04

Types of disability 3.20 2.12 .15 1.98 1.95 .10

Disability rating -.15 .80 -.02 .00 .72 .00

Independent 

variables

Paternal differential 

treatment

Affection -.02 .23 -.01

Control -.31 .34 -.09

Social support

Family -.47 .23 -.24

Friends -.71 .26 -.34**

Teacher .03 .25 .01

R2 .077 .323

adjR2 .027 .246

R2 change .077 .246

F 1.543 4.16***

*p < .05. **p < .01. ***p < .001.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

지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가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

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제변수만 

투입한 모형 1에서는 내재화 문제를 유의미하

게 설명하는 변수가 없었다. 반면에 아버지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 하위요소들을 

포함한 모형2에서는 통제변수 중 성별(β = .24, 

p < .05)이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독립변수 중 친구지지(β = 

-.34, p < .01)만이 내재화 문제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차별적 

양육행동인 애정적 차별과 통제적 차별은 내재

화 문제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즉, 

장애형제가 있는 경우, 남자청소년의 내재화 문

제가 여자청소년보다 적고, 친구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내재화 문제를 덜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형1에서 투입한 성별과 연령, 형제순위, 장

애유형, 장애등급을 통제하고, 모형2에 아버지

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를 추가로 투

입한 결과, 증가한 설명량은 24.6%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어

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가 내재

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하

여 동일한 위계모형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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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 effects of maternal differential treatment and social support on the internalized 

problems among adolescents with siblings with special needs

Independent variables

Internalized problems

Model 1 Model 2

B SE β B SE β

Control 

variables

Gender 3.26 2.10 .16 3.86 1.92 .19*

Age .49 .56 .09 .67 .50 .13

Sibling Position 3.05 2.36 .14 .38 2.16 .02

Types of disability 3.20 2.12 .15 1.35 1.91 .07

Disability rating -.15 .80 -.02 .17 .71 .02

Independent 

variables

Maternal differential 

treatment

Affection -.50 .25 -.22*

Control -.08 .33 -.02

Social support

Family -.34 .24 -.17

Friends -.68 .26 -.33**

Teacher .03 .24 .02

R2 .077 .345

adjR2 .027 .270

R2 change .077 .268

F 1.543 4.585***

*p < .05. **p < .01. ***p < .001.

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통제변수를 투입한 모형 1

에서는 내재화 문제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

수가 없었다.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

적 지지 하위요소들을 포함한 모형 2에서는 통

제변수 중 성별(β = .19, p < .05)이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독

립변수의 경우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 중 애

정적 차별(β = -.22, p < .05)과 사회적 지지 중 

친구지지(β = -.33, p < .01)가 내재화 문제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형제가 있는 남자청소년의 경우 여자청소

년보다 내재화 문제가 적고, 어머니의 애정적인 

차별을 높게 지각할수록, 그리고 친구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내재화 문제를 덜 나타내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형1에서 투입한 성별과 

연령, 형제순위, 장애유형, 장애등급을 통제하

고, 모형2에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

적 지지를 추가로 투입한 결과 증가한 설명량은 

26.8%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가 자아

존중감과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 그들의 심리사회적 발달을 이해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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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통해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

과,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참여한 경험이 없

는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형제가 있는 청

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향상에 유

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밝힌 선행연구들(Han, 

2011; Lee & Park, 2010; Lim, 2002)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형제를 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들에서는 이

러한 프로그램 경험유무를 주요변수로 고려하

기를 제안한다.

또한 청소년기가 다른 발달 시기에 비해 친

구나 또래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다는 점을 고

려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경험적 연구가 보여주

는 프로그램 효과에 근거하면, 장애형제를 둔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장애 형제를 둔 청소

년의 사회정서적 적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자원

이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한편, 그 외 다른 사회인구학적 그리고 장애

관련 변인들에 따라서는 자아존중감 및 내재화 

문제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만성질환 형제를 가진 청소년의 

성별, 연령, 출생순위가 자아존중감과 내재화 

문제를 포함한 심리적 기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고 보고한 Vermaes(2012)의 메타연

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지각된 가정소득

과 형제의 장애등급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차이

가 있었다는 Seo와 Park(2009)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

인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 많은 수의 

표집이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적은 수를 대상으

로 연구가 이루어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특히 장애유형 및 등급과 같은 장애관

련 변수들에 있어서는 적은 수의 연구대상으로 

인해 장애 유형이나 등급에 따른 분류에 다소 

차이가 있어 선행 연구와 본 연구 결과를 직접

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둘째,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

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

석을 돌려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은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지지의 경우 가족지

지, 친구지지, 그리고 교사지지 모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만성질환 및 장애형제를 

가진 청소년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보고한 Williams 등(2002)

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장

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 친구, 가족, 그리

고 교사에게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받게 되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가치를 갖게 되

고,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면

서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형제를 둔 청소

년들에게 있어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재확인 

하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지의 큰 영향

력에 비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

동은 장애형제를 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상

대적으로 적은 영향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기가 되면서 부모에게 상대적으로 

덜 의존하게 되고, 관계망이 밖으로 확장되면서 

또래나 교사의 지지에 더욱 큰 의미를 두게 되

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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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는 일반형제가 

있는 청소년에 비하여 자립심과 독립성이 높고, 

성숙한 특성이 있어(Adams et al., 1991; Houtzager 

et al., 2004; Kim, 2002) 장애형제로 인한 아버

지나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면서 처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지지를 어느 정도 지각하는 것만

으로도 자아존중감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되

어진다.

셋째,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

지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가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본 결과, 아버지의 

차별적 양육행동은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반면,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의 경우에는 

애정적인 차별이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내

재화 문제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어머니가 자신보다 애정적으로 장애

형제를 더 편애한다고 지각하면 내재화 문제를 

더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

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 어머니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의한 갈등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

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Park(2007)의 연

구결과로도 지지된다. 

또한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

도와 청소년의 문제행동 간 관계를 살펴본 Shon, 

Nho, Huh, Jung, Lee와 Kim(2001)의 연구결과

를 통해서도 이를 간접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

다. 즉, Shon 등(2001)의 연구에서도 내재화 문

제의 경우 외현화 문제와는 달리 어머니로부터 

애정을 유의미하게 적게 받았다고 지각한 경우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어머니의 

애정과 같은 정서적 측면과 내재화 문제가 밀접

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 중에서는 친구지지가 내재화 문

제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구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내재화 문

제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결과는 장애

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 장애형제가 없는 청

소년보다 친구지지를 더 중요하게 지각하며, 만

성질환을 가진 형제를 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친구지지의 증가에 따라 신체증상, 

우울/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이 줄어든다고 

한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Park, 2007; Williams 

et al., 2002). 따라서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들

에게 친구의 긍정적인 지지는 그들의 발달 단계

상, 그리고 그들의 형제 관계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감정을 이해받고, 수용 받는다는 

안전감을 느끼게 하고 형제와 할 수 없는 많은 

상호작용을 친구들과 나눔으로써 내재화 문제

를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내재화 문제

의 경우 점수의 분포가 정규분포의 형태가 아니

라 낮은 내재화 점수 쪽으로 편포되어 있었다. 

따라서 내재화 문제의 수준이 중간 수준 이상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다른 결과가 

발견 될 수도 있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해석

해보면,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부

모가 장애형제를 더 편애한다고 지각하여도 그

들의 자아존중감에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을 끼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차

별적 양육행동이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는 있

으나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겠다. 물론 이들이 장애

형제로 인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장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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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관련된 상황에 따른 충분한 설명과 합리

적 근거를 제시한 양육행동을 보인다면 이들에

게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내재화 문제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애

정적인 차별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각이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장애형제를 둔 청소년의 부모들이 이를 

유념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지도해야 함을 제안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높은 사회적 지지는 높은 

자아존중감과 낮은 수준의 내재화 문제를 예측

하여 자아존중감과 내재화 문제 모두에서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장애형제를 둔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지원들로부터 제공받는 높은 

사회적 지지가 그들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내재화 문제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부모의 차별적 양육

행동이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의 근간을 흔들지는 않지만, 어머니의 애정적인 

차별적 양육행동은 내재화 문제에 부정적인 영

향을 줄 수 있고,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 및 

내재화 문제 모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애정적 차별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

지가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

응에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내재화 문제를 유발

시킬 수 있는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을 중재

할 수 있는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장애형

제가 있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증진 및 내재화 

문제 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지의 활용 등 관련 

프로그램 마련에 기초적인 연구 자료를 제공했

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

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라는 연구대

상의 특성상 임의표집이 어려웠다. 또한 어머니

들과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많

은 수의 연구대상을 포함시킬 수 없어 본 연구

의 결과를 모든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에게 일

반화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히며, 추

후 연구들에서는 좀 더 다양한 지역에서 임의표

집된 장애형제를 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하

기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 

집단만을 대상으로 연구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

악하였다. 장애형제가 없는 청소년 집단을 통제

집단으로 두는 비교연구설계를 활용하여 연구

를 하였더라면 장애형제를 둔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 결과 해석에 있어 좀 더 객관적인 설명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설계를 

통해 연구하는 경우, 장애유형과 장애등급과 같

은 본 연구에서 주요 사회인구학적 변수로 통제

되었던 변수들을 동일하게 통제할 수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의 주요 제한점으로 남겨 두고, 본 연구

의 결과를 장애형제를 둔 청소년들의 경우로 국

한시켜 이해하여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자 하며, 

추후 장애형제를 둔 청소년에 대한 연구 수행 

시 비교연구설계를 통한 연구가 수행하기를 제

안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

들이 지각하는 차별정도에 대해서만 고려하였

다. 하지만 차별을 지각하는 데 있어 차별에 대

한 귀인과 같은 변인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

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기를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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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부모의 차별적 양육

행동에 대한 측정 도구는 일반형제 관계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차별

적 양육행동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측정이 가능

한 측정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관련 연구

를 수행하는데 있어 더욱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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